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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젠바이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영유아 성장 부진 및 비만 해답 찾아 

▶ 유아 성장 관련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는 기법 특허 등록 

▶ NGS 검사 기반 한국인 연령별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분석 기술 적용 

▶ 올해 하반기 영유아 성장과 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서비스 출시 

<2023-05-03>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정밀진단 플랫폼 전문기업 엔젠바이오(354200, 대표

이사 최대출)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하여 유아 성장 관련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법

에 대해 특허를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특허 기술은 유아의 성장 부진이나 비만을 줄이고 

올바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엔젠바이오는 해당 특허 기술을 활용한 영유아 성장과 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장내 마이크로바이

옴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쌓은 다양한 한국인 연령별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와 분석기술 기반으로 영유아의 성장과 기질 유형을 알아보고, 성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계획이다. 영유아 발달 촉진을 위해 추천하는 맞춤 영양소와 데일리 미션을 사용자 단말에 전

송할 수도 있다. 

 

영유아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성장 발달과 면역 체계 및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특히 영유아 시절 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면역 시스템의 

성숙도를 결정하고, 더 나가서는 성인기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유아기부터 장내 마

이크로바이옴을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시작하면 건강한 장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의 밑 바탕

이 된다. 

 

엔젠바이오의 최대출 대표는 “이번 특허를 통해 유아의 성장과 기질을 예측함에 따라 맞춤형 추

천활동과 추천영양소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영유아 성장 및 기질 분

석 방법에 대한 검사가 더욱 진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엔젠바이오는 지난 4월 17일 헬스케어 서비스 ‘열나요’앱을 운영하는 모바일닥터와 업무협

약을 체결하고 영유아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서비스를 독점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영유아 

구강 및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와 우리아이들병원과 공동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엔젠바이오는 기업·대학·연구소·병원 등을 연계한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영

유아 시기에 조성되는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호자들이 모니터링 및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구강 및 장내 검사 서비스를 앞장서서 제공할 계획이다. 


